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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 연합 다영역기동부대(CMDTF) 청사진 

▶ 발행기관: Atlantic Council 

▶ 저     자: Christopher Lee, Ben Blane, and Markus Garlauskas 

▶ 일     자: 2026년 4월 29일 

▶ 개     요   

미국은 최신 국방전략에서 한국이 높은 국방력과 방산역량을 바탕으로 

대북방어의 주 책임을 지되, 미국은 ‘핵우산과 핵심적이지만 제한된’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동맹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이에 

한미동맹은 한반도 방어를 넘어 제1도련선 억제, 특히 대만 방어까지 

포괄하는 지역 억제로 임무가 확장되어야 함.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기존 

연합사 및 주한미군 구조와 한국의 다영역작전(MDO) 부대를 토대로 연합 

다영역기동부대(CMDTF)를 창설하여 소규모 도발과 전면전 사이 ‘중간급’ 

북한 기습공격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고, 중국의 긴장 고조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새로운 연합 운용의 틀을 구축해야 함. 

원문 링크 클릭 

 

2. 이란으로부터 대만이 배워야 할 씁쓸한 교훈 

▶ 발행기관: Domino Theory 

▶ 저     자: Josh Hoang-Wilkes 

▶ 일     자: 2026년 4월 29일 

▶ 개     요   

이란전의 핵심 교훈은 강대국과의 전쟁에서 방어만으로는 생존이 어렵고, 

분산·은폐된 타격능력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임. 이란은 

방공망이 취약했음에도 발사대와 탄약을 분산된 지하시설에 숨기고, 

게릴라 전술로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마비시키며 타격능력을 유지하고 

있음. 대만도 서부 평야의 밀집된 도시·농촌 지역과 산악·벙커 인프라를 

활용하여 미사일·드론 전력을 전국에 분산 배치하고, 상선·민수 인프라까지 

포함한 장기적인 비대칭 타격능력 구축을 고민해야 함. 이를 위해선 값싼 

드론·미사일을 지속 생산할 수 있는 방산능력 확보와 장기전에 대한 대만 

내부의 정치·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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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tlanticcouncil.org/dispatches/a-blueprint-for-a-us-south-korea-combined-multi-domain-task-force/
https://dominotheory.com/tough-lessons-for-taiwan-from-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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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평양 파트너십을 약화시키고 있는 미국의 심해채굴 정책 

▶ 발행기관: The Diplomat 

▶ 저     자: Georgina Lancaster 

▶ 일     자: 2026년 4월 30일 

▶ 개     요   

미국은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를 계기로 심해광물 확보를 국가 

전략으로 밀고 있으나, 유엔해양법협약(UNCLOS)과 국제해저기구(ISA) 

제도를 우회하는 현 방식은 장기적으로 인도-태평양 동맹망과 억제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음. 미국의 일방적인 행보는 태평양 도서국들에게 

자신들의 국가적 지위가 무시된다는 인상을 주고, ISA의 제도적 위상을 

깎아내려, 오히려 중국의 해저광물 접근이 확대될 여지가 있음. 미국은 

양자협력이 아닌 태평양도서국포럼(PIF) 등 국제협력기구 속에서 ‘공동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해야만 해저광물 확보, 대중견제, 동맹신뢰를 

장기적으로 담보할 수 있음. 

원문 링크 클릭 

 

4. 미국이 북태평양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억제해야 하는 이유 

▶ 발행기관: Pacific Forum 

▶ 저     자: Andrew Erskine 

▶ 일     자: 2026년 5월 1일 

▶ 개     요   

미국의 최신 안보전략과 국방전략은 ‘본토 방어, 서반구 중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초점을 두면서도, 이들을 잇는 북태평양의 전략적 

중요성은 사실상 간과된 상태임. 북태평양은 미-중 경쟁, 본토 방어, 

제1도련선 억제를 모두 관통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미군 

태세 및 동맹체제가 없어 중국과 러시아가 법적·경제적·군사적 측면에서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 미국은 북태평양억제구상(NPDI)을 통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한-미-일-캐나다가 참여하는 북태평양 안보포럼을 

만들어 협력의 틀을 제도화해 북태평양을 ‘간과된 변두리’가 아닌 미 

본토 및 인도-태평양 방어의 핵심 축으로 격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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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카톡 채널> 

 

https://thediplomat.com/2026/05/us-deep-sea-mining-policy-is-eroding-its-pacific-partnerships/
https://pacforum.org/publications/the-pilot-29-the-strategy-gap-why-the-us-must-deter-russia-and-china-in-the-north-pacific/

